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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입김 세진 글로벌 연기금..주총 안건 2개 중 1개는 반대

글로벌 연기금들이 올해 주요 기업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진 비율이 2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함

세계 최대 국부펀드로 꼽히는 NBIM(노르웨이중앙은행투자관리청)이 가장 많이 투자한 국내 50개 기업 
대상 정기 주총 의결권 행사 내역 분석 결과, 반대표 비율이 최근 2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함

2020년 4.35%(391건 중 17건)에서 12.28%(391건 중 48건)에 달함. 유럽내 3위 연기금인 PGGM(네덜란드
사회보장기금)은 70개 종목 분석결과 2020년 20.4%, 올해는 47.89%로 두 배 이상 뛰었으며 가장 많이 
반대표를 던진 안건은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 선임이었음

특히 기업 총수의 이사 선임에 회의적 시각을 보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내이사 선임 등을 모두 반대했으며, 그 외 재무제표 확정안건도 문제 삼아 앞으로 
글로벌연기금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더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2. '기업 옥죄는 규제' ILO 협약 발효 초읽기
문재인 정부에서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발효가 다가오면서 국내 산업 현장에 불러올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재계에서는 노사정 간 충분한 의견조율과 합의 없이 ILO핵심 협약이 발효되면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며 국내 노사관계와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 경총은 노동계가 노사
관계 문제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해 국제 이슈로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국내법 적용 원칙 확립과, 노조법 추가 개정 지양, 사업장에서 핵심협약의 자의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 
무리한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 마련 등이 필요함

3. SBTi, 은행 및 투자자의 넷제로 표준 발표
금융기관의 넷제로 약속 설정은 급증하는 반면, SBTi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에 포함된 정의와 
액션플랜이 크게 달라서 목표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실제 영향을 비교하거나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비판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에 관한 넷제로 표준을 발표할 예정임

금융에 관한 넷제로 표준은 2023년 초 최종 확정될 방침인데, 12일(현지시간) 은행과 투자자를 위한 
넷제로 약속 및 표준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에는 1.5도로 제한하는 경로에 모든 금융을 맞추는 것,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금융활동을 통한 잔류배출의 탄소중립화 등 탄소상쇄 내용도 포함

(한국경제 2022.04.18.) 이슬기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687330?date=20220419

(매일경제 2022.04.18.) 김희래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4951343?date=20220419

(ESG today 2022.04.12.) Mark Segal 기자
https://www.esgtoday.com/sbti-developing-standard-to-set-and-assess-banks-and-investors-net-zero-commi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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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에 큰 부담” 美 SEC 탄소배출량 공개 논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증시에 상장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정보 등을 의무적으
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마련함

특히 기업의 모든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정보인 ‘스코프3’도 의무공시 대상에 제한적으로 
포함된 것이 특이점임

SEC의 기후변화 의무공시안에 대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미국 산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규제안 최종 
확정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이란 관측되고 있음

2. 日 '주주 자본주의'에 등 돌리나…분기보고서 폐지 
일본 금융청이 상장기업의 분기 보고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함

현재 상장기업들은 증권거래소 규칙에 따른 ‘결산 단신’ 이외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분기 보고서도 제출해 
공개해야 하는데, 1분기, 3분기 보고서 공시를 없애 6개월마다 실적과 사업현황을 공개하는 반기보고서 
체제로 전환할 계획임

일본 정부는 ESG 경영 확산으로 기후변동이나 인권 문제 대응 등 기업의 의무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보
공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짐

기시다 총리는 분기보고서를 없애면 배당에만 신경쓰는 주주 자본주의를 벗어나 임금인상에 보다 적극적
으로 나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분기보고서를 폐지하면 경영투명성이 낮아져 해외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

3. 美 캘리포니아주,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퇴출…“친환경차 날개 단다”
미국 내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까지 휘발유와 디젤 등 내연기관 자동차를 단계적
으로 퇴출하기로 함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계획으로 모든 신차 판매의 100%가 화석 연료 배출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힘

다른 주들도 이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 향후 미국에서 내연기관차 퇴출 속도가 빨라지고 친환경 
자동차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임

4. 독일, 2023년부터 공급망 실사법 시행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사전 대응이 필요함

독일의 공급망 법안은 2023년에 우선적으로 대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2024년 고용 인원이 1000명인 
기업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임

국내 기업은 독일 내 고용 인원수가 적용 대상 기업의 고용 인원수보다 적다하더라도, 공급업체로서 직접 
대상 및 협력하는 기업으로부터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함

(매일경제 2022.04.13.) 최현재 기자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4/332050

-

-

-

-

-

-

-

-

-

-

-

-

-

(한경글로벌마켓 2022.04.14.) 정영효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4045700073?did=1195m

(연합뉴스 2022.04.14.) 이세원 기자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4146164i

(한스경제 2022.04.14.) 박지은 기자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5865

(KOTRA 해외시장뉴스 2022.04.18.) 조정윤 기자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93652



1. 세계 금융업계 탈 석탄 속 중국 은행들만 ‘역주행’
세계 금융업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 산업에 자금조달 지원을 끊고 있지만, 중국 금융 업계만은 
이와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함

이에 따르면, 중국 은행들은 올해 들어 최근까지 석탄산업 회사들이 채권 발행으로 약 100억 달러(약 12조
3천200억 원)를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했음

올해 들어 석탄 관련 사업을 위한 채권 발행을 가장 많이 주관한 세계 상위 10위 금융기관은 모두 중국 
금융회사들로 나타나서 논란이 되고 있음

2. 블랙록, 2030년까지 기업과 정부 투자의 최소 4분의 3이 과학기반 넷제로 기업 투자
블랙록이 2021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보고서를 발간하여 2030년까지 기업과 정부 
투자의 운용자산 중 적어도 4분의 3이 과학기반의 넷제로 정렬 기후목표를 가진 발행사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함

래리핑크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적인 에너지 조정이 일어나, 이로 인해 단기적인 
둔화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청정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경고함

블랙록은 현재 관리 자산의 25%가 2050 넷제로에 맞춘 과학기반 목표 설정한 발행사에 투자되고 있다
고 밝혔으며 중간 목표의 경우 2040년까지 100% 과학기반 목표설정의 커버리지로 진입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최소 61%의 커버리지를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함

3. 미쓰비시 등 日 상장사들, 기후변화대응 촉구 주주제안 받아
미쓰비시상사 등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에 참여한 일본 상장 대기업들이 환경단체로부터 기후변
화 대응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 보도함

일본 키코(기후)네트워크, 호주 마켓포시스 등 5개 환경단체가 이날 미쓰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 미쓰
비시상사, 도쿄전력, 주부전력 등 상장사 4곳에 올 주주총회에서 다룰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힘

이들 단체는 위 4개 사가 관여한 LNG 발전사업 10곳에서 발전소 가동 기간 배출할 온실가스 총량이 이
산화탄소 12억t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으며 일본 NDC의 거의 2배가 된다고 경고함

03ESG 동향 뉴스 클리핑

(로이터통신 2022.04.14.) Simon Jessop 기자
https://www.reuters.com/business/sustainable-business/blackrock-expects-75-company-govt-assets-be-net-zero-aligned-by-2030-2022-04-14/ 

(블랙록 TCFD 리포트)
https://www.blackrock.com/corporate/literature/continuous-disclosure-and-important-information/tcfd-report-2021-blkinc.pdf 

(연합뉴스 2022.04.14.) 구정모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4081700009?did=1195m

(연합뉴스 2022.04.13.) 구정모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3123200009?did=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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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위, ‘하청업체 기술자료 해외유출’ 삼성SDI에 억대 과징금
삼성SDI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해외에 유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됨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중국 합작법인과 관련된 회사의 요청을 받고 하청업체인 
A사가 보유하고 있던 기술(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제공함. 운송용 트레이 도면은 다른 사업자 B사가 개발한 
것이기에 A사가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닌데도 기술자료로 보호해야 하느냐가 쟁점이 됨

하청업체가 직접 개발 기술이 아닌 타 업체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보유한 기술이라도 하도급법상 보호
받아야 할 기술자료로 인정된 첫 사례

2. 정보보호 공시 의무 603개 기업 확정...대기업·IDC·플랫폼 망라
정보보호 투자, 인력,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이 
603개로 최종 확정

대중견 이상 상장회사를 비롯해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통신사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수가 많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 운영사 등이 포함

정보보호 공시 내용으로는 정보보호 투자 현황, 정보보호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 등임

3. 산은, ESG 투자 가속화…재활용업체 100억대 인수
KDB산업은행과 유진프라이빗에쿼티(PE)가 조성한 ESG 인프라 펀드가 100억원 중반대의 가격으로 고형
폐기물연료(SRF) 생산 업체 한빛그린환경을 인수함

한빛그린환경은 품질이 좋은 폐플라스틱 등을 골라내 이를 발전자원으로 재가공하는 것이 주된 업무로, 
산업은행과 유진PE가 폐기물 처리 가치사슬(밸류체인)의 전 단계에 있는 업체까지 투자범위를 넓힌 것으로 
해석

당초 3개 폐기물 처리 업체의 지분 인수를 끝으로 투자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던 인프라 펀드가 영역을 
확장해 재투자한 셈이어서 향후 산업은행과 유진PE가 보다 광범위한 인수·합병(M&A)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됨

4. LG전자, 미래 먹거리로 ‘전기차 충전’ 낙점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낙점하고 전기차 충전 소프트웨어, 기구 설계 및 플랫폼 등
의 R&D(연구개발)를 진행 중

기업간거래(B2B) 사업을 담당하는 BS사업본부에서도 최근 전기차 충전 사업 관련한 경력 사원 모집에 
나서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사업 계획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예상

LG전자가 휴대폰, 태양광 패널 등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대신 미래 사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한 만큼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

전기차 시장이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며 SK, 롯데정보통신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연이어 충전 사업에 
뛰어들고 있음

04ESG 동향 뉴스 클리핑

(전자신문, 2022.4.14.) 최호 기자
https://www.etnews.com/20220414000071

(매일경제, 2022.4.17.) 문재용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4950848?date=20220418

(서울경제, 2022.4.12.) 전희윤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1/0004041277?date=20220413

(이데일리, 2022.4.18.) 조용석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8/0005193727?date=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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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지속가능한 주식시장을 보유한 국가는 어디? 네덜란드가 1위에 올라
48개국 증시의 ESG 실상과 탄소배출 리스크를 맵핑화한 자료가 모닝스타 지속가능성 아틀라스
(Sustainability Atlas)에서 12일(현지시각) 발표. 모닝스타 국가지수의 구성요소를 이용, 48개국별 주식
시장의 지속가능성 프로파일을 검토한 자료. 개별국가 내 기업들의 ESG 점수는 서스테이널리틱스에서 
산출한 것

세계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주식시장을 보유한 국가는 네덜란드로 드러남. 전자결제업체인 아디옌
(Adyen), 중국 텐센트의 대주주이기도 한 IT기업 프로수스(Prosus), 네덜란드 대표 반도체기업인 ASML 
등을 보유한 덕분이었음. 아디옌의 경우 JP모건이 2022년 기업결제부문 ‘톱픽’으로 꼽은 기업으로, 우버나 
스포티파이 결제 시스템을 담당한 핀테크 기업. ASML의 경우 반도체 설비제조사들 가운데서 기업 거버
넌스와 인적자본 부문에서 ESG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모닝스타는 밝힘

랭킹 2위는 프랑스를 제치고 핀란드가 차지. 모닝스타는 “글로벌 기술하드웨어산업의 선두주자인 노키아, 
보험서비스 분야의 삼포(Sampo)와 같은 기업 덕분”이라고 분석. 3위는 프랑스였는데, 글로벌 명품제조업
체인 LVMH, 전력장비 솔루션업체인 슈나이더 일렉트릭, 퍼스널케어 브랜드 로레알 등이 프랑스의 ESG 
리더로 손꼽힘

주목할 국가는 KBC그룹의 활약에 힘입어 2021년 18위에서 올해 5위로 반등한 벨기에였음. 대만은 5위에서 
11위로, 스페인은 2위에서 8위로, 스웨덴은 7위에서 6위로 순위가 바뀜

비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시장은 홍콩이었으며, 전체국가 중 4위를 차지. 보험회사 AIA그룹은 
벤치마크 내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강력한 매니지먼트 덕분에 리스크 노출이 낮은 것으로 드러남. 하지만 
홍콩의 경우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 score)가 매우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모닝스타는 밝힘 

미국은 48개국 중 16위. 모닝스타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버크셔 해서웨이, 엔디비아 등은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리더로 평가되며, 반면 아마존, 메타, 엑손모빌 등에 대한 ESG 리스크 등급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류된다”고 밝힘

아시아 시장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하위권을 기록. 중국은 48개국 시장 중 39위에 그쳐 지난해에 비해 
9단계 하락.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지수 내에서 가장 큰 기업인데, 두 회사 모두 중간 정도의 ESG 리스크 
등급을 보유하고 있음. 한국과 인도는 중국과 함께 맨하위 그룹(4분위)을 차지했으나, 일본과 싱가포르는 
3분위 그룹을 차지. 중국건설은행, 도요타, 현대차, 윌마 인터내셔널 등은 리스크가 높은 기업들로 분류
됐다고 보고서는 밝힘

모닝스타는 보고서를 통해 포트폴리오 탄소 리스크 점수를 사용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기업가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평가.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등의 서유럽 시장은 가장 낮은 
탄소 리스크를 갖고 있었음. 미국 또한 48개국 중 5위로 탄소 리스크가 낮은 시장으로 분류됐다. 테크놀로지, 
소비재, 통신, 금융서비스, 헬스케어, 에너지와 유틸리티 등에서 탄소 리스크가 낮게 나온 덕분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4.11(월) ~ 2022.4.15(금)

(Morningstar, 2022.4.12) Valerio Baselli
https://www.morningstar.com/articles/1088163/mapping-esg-practices-and-carbon-risk-in-48-countries-stock-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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